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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해양시대 충남 해양수산 발전전략

충남발전연구원（원장 김용웅）은 충남발전협의회（회장 

한만위와 공동으로 5월 31일 제10회 바다의 날을 맞이 

하여 충남임해수련원（대천해수욕장 소재에서 해양수산 

전문가 관계 공무원 수협 임직원 어촌지도자 등 200여 

명이 참석한 가운데「신해양시대 충남 해양수산 발전전 

랴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가졌다

이날 심포지움은 최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,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공주 연기지역으로 확정돔에 따라 충청남도가 환 황해권 시대 새로운 도약을 위 

하여 잠재력 넘치는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항만물류, 수산경제, 어촌 • 수산업 활성화 해양자원의 관광자원화

등 새로운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개최됐다.

이희경 충청남도 농림수산국장은 이날 심포지움에서 '충남 해양수산 비전과 정책빙향” 기조발표를 한데 

이어 박성쾌 부경대학교전 부산수산대학교）해양산업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▲"충청권 발전과 충남 

의 항만 • 물류체계（길광수 한국亏陷牛산개발원 물류전략팀장） ▲"바다목장 사업과 충남수산의 미래"（명정 

구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） ▲”주 5일 근무와 웰빙시대의 어촌관광 진흥전략"（정 준 농촌처層휴양협회 

장）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.

또 토론入로 나선 김용환 호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준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김정봉 한국5暗 

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장, 이태원 충남대 해양환경과 교수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경제 • 관광연구부 

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.

이날 유덕준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하여 "바다를 장악하고 개발하는 것이 국력 이라며 바다의 중요성 

을 강조하고 토론을 통하여 집약된 전문7旨의 고견을 충남8暗수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'고 밝혔다.

이날 행사를 개최한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원장은 ”오늘 토론어因 제시된 서해 중부권 물류중심 기지 

구축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방안, 서해 갯벌 바다목장사업 등 수산업 홀「력화 방안 주 5일제 확산에 따른 

해양入思을 활용한 해양곤屠卜자원화 방안 등을 도정에 반영 충남도가 신 해양시대를 선도해 나아갈 것'이라 

며, '충남 해양수산 정책을 업그래드 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고 심포지엄을 평가8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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